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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생

애 동안 타인과의 수많은 정서적 교류를

하며 살아간다 . 이런 정서적 교류 중 많

은 부분은 얼굴을 통한 메시지 전달로 이

루어지며 , 따라서 타인의 얼굴표정에 의

해 전달되는 정서적 메시지를 정확히 해

석하는 것은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

얼굴표정은 타인에게 보일 수 없는 생

리적 증후와는 달리 그 가시성과 친숙함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체계가 되어왔으

며 , 타인의 정서상태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의 역할을 한다 (C om p b el l ,

W a lk er & B a r on - C oh en , 19 9 5 ;

N els on , 19 8 7 ) . 특히 다른 외적 단서가

이용될 수 없을 때에는 얼굴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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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연령, 정서의 강도 (강, 약) , 정서의 범주 (기쁨, 슬픔, 놀람, 분노)

에 따라 얼굴표정의 변별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3,

4 , 5세 각각 30명씩 총 90명의 아동들이었다. 아동들은 4가지 정서의 종류에 해당하

는 얼굴표정을 각각 정서적 강도가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구성한 총 8장의 사진을

제시받고, 각각의 사진에 나타난 정서 상태를 변별하는 과제를 받았다. 실험결과, 얼

굴표정의 변별능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정서의 범주에 따라 변별

력에 차이가 있어서 기쁨에 대한 변별력이 다른 정서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며, 슬픔

이나 놀람에 대한 변별력이 분노에 대한 변별력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서강도와

연령, 그리고 정서강도와 정서범주 각각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3세와 4세 아

동은 강한 정서에 대하여 더 높은 변별력을 보였으며, 강한 정서와 약한 정서 모두에

서 기쁨에 대한 변별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강한 정서에서는 슬픔, 놀람, 분노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약한 정서에서는 슬픔과 놀람을 분노보다 더 잘 변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변별능력의 문화 보편적인 발달과 정서 연

구를 위한 의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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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능력이 된다 (S m iley &

H u t t en loch er , 19 8 9 ) .

얼굴표정은 정서의 일차적 (p r im a r y )

의미를 전달한다 . 여기서 얼굴의 일차적

의미란 웃는 표정은 즐거움을 , 우는 표정

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얼굴표정

이 드러내고 있는 정서적 의미를 말한다 .

얼굴표정을 통해 정서의 일차적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나 행

동에 관한 깊이 있는 추론을 위한 전제조

건이 된다 . 이러한 일차적 의미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얼굴표정간의 변별이 가능해

야 하며 , 각 표정이 전달하는 의미를 알

아야 한다 (B u l lock & R u s s e l l , 19 8 5 ) .

따라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적 표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얼굴변

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부모와

아동간의 초기상호작용에서 언어이전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단서로 활용되는 얼굴

은 정서변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얼굴표정을 통한 변별력의 발달을 연구하

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 얼굴표정에 대

한 해석과 여러 표정간의 변별은 문화 보

편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E k m a n , 19 7 2 ; W a llb ot t

& S ch er er , 19 8 8 ) . 또한 매우 이른 시

기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얼굴표정을 변별

할 수 있으며 (N el s on & D olgin ,

19 8 5 ; Y ou n g- B r ow n , R os en fe l d &

H or ow it z , 19 7 7 ) , 이러한 얼굴표정의

변별은 연령증가와 함께 발달하고 , 여러

정서를 변별하는 능력은 정서범주별로 차

이가 있으며 ,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W a l d en & F i e ld , 19 8 2 ) .

얼굴표정에 관한 연구는 D a r w in의 연

구에 기원을 두고 있다 . 그는 얼굴표정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 인간과 다른 종

의 사회적 행동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보

편적인 얼굴표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F ie ld & W a ld e n , 19 9 0 , 재인용) 뒤

이어 E k m a n ( 19 7 2 )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얼굴표정의 보편성을 밝힌 바 있다 .

그는 문명국가뿐 아니라 문맹국가에서도

강도가 강한 정서적 표현을 나타내는 얼

굴에 대해서는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특정한 정서를

재인 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기초 (b a s i s ) '

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 여러 정서범주

중 기쁨 , 분노 , 혐오 , 슬픔 , 두려움 , 놀람

의 얼굴표정은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표정이며 몇몇 표정은 모든 문화

에서 같게 해석된다고 한다 .

후에 E k m a n과 O s t e r ( 19 7 9 )는 각 정

서를 대표하는 얼굴표정사진을 선택해서

비교문화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 이 연구

에 의하면 , 어떤 정서적 표정은 문화에

상관없이 같은 범주로 명명되며 , 문화가

다를지라도 문화 특수적인 표현규칙

(d i sp la y r u le )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같은 정서를 경험할 때는 같은 얼굴표정

을 나타낸다고 한다 .

한편 I z a r d와 M a la t e s t a ( 19 8 7 )도 여

러 정서표정의 재인에 대한 비교문화 연

구를 통해 보편적으로 재인 가능한 표정

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 W a llb ot t ( 19 8 8 )

등도 2 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문

화연구에서 전세계 사람들에는 보편적인

정서적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 이 같은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초기

정서개념이 얼굴표정에 크게 의존하며 ,

문화 보편적으로 여러 정서에 대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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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H a r r i s & S a a r n i , 19 8 9 ) .

현재까지 정서변별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정서범주는 주로 E k m a n ( 19 72 )이

말한 6가지 기본정서-기쁨 (h a p p y ) , 슬픔

(s a d ) , 공포 (fea r ) , 놀람 (su r p r is e ) , 혐오

(d isgu s t ) , 분노 (a n ger )-와 Iza r d가 말한

9가지 기본정서-흥미 (in t er est ) , 기쁨

(enj oym en t ) , 놀람 (su r p r is e ) , 근심

(d is t r es s ) , 혐오 (d isgu s t ) , 분노 (a n ger ) ,

부끄러움 (sh a m e ) , 공포 (fea r ) , 모욕감

(con t em p t )-이었다 (E m d e , et a l , 19 78 ,

재인용) .

이러한 기본정서의 변별은 매우 이른 시

기부터 가능하다 . 심지어 3개월 영아조차

슬픈 표정과 기쁜 표정은 변별할 수 없어

도 놀란 표정과 기쁜 표정은 변별할 수 있

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You n g- Br own , et

a l . , 19 7 7 ) , La B a rb er a 등 ( 19 7 6 )도 4

개월 된 영아가 분노나 중립적인 표정과

기쁜 표정을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하였고 , H a it t ( 19 7 9 ) 등은 10- 12개월

된 영아에게 기쁨 , 놀람 , 공포를 유발하

는 상황을 제시하면 어떤 특정한 얼굴표

정 (기쁨 , 놀람 , 공포 )을 나타낼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

C a r on ( 19 8 2 ) 등은 7개월이면 1 , 2명

의 모델 뿐 아니라 6명의 다른 여자모델

의 얼굴에 대해 기쁜 표정과 놀란 표정의

변별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 이 결과로

연구자들은 인간얼굴에 관한 일정한 윤곽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은 7개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N e l s on과 D olgin ( 19 8 5 )도 영아의 일

반화된 변별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 연구

결과 , 7개월 영아는 모델에 상관없이 공

포의 표정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 이것은

이 시기의 영아가 변별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

한 것이었다 . 더욱이 최근의 연구는 5개

월 된 영아에게조차도 기쁨 , 분노 , 중립

적 표정의 자극사진에 대해 다른 동공크

기를 보임으로써 변별력이 있음이 입증되

었다 (B a la b a n , 19 9 5 ) .

어떤 정서적 표정은 다른 정서적 표정

보다 쉽게 변별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쁨 ,

흥미와 같은 긍정적인 표정은 슬픔 , 분노

와 같은 부정적인 표정보다 변별이 용이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H a it t , C om p os

& E m d e , 19 7 9 ) . 여러 연구결과 , 기쁨

이 가장 변별하기 쉽고 , 슬픔이 그 다음

이며 , 분노는 슬픔보다 변별하기 더 어려

운 정서범주로 나타났다 (B u ck , 19 7 5 ;

B u l lock & R u s s e ll , 19 84 ; D en h a m

& C ou ch ou d , 19 9 0 ; F e in m a n &

F e ld m a n , 19 8 2 ; F e llm a n e t a l ,

19 8 3 ; L ew is , B r ook s & H a v il a n d ,

19 7 6 ; W a l d en & F ie ld , 19 8 2 ) . 그리

고 놀람은 분노보다도 더 변별이 어려운

정서범주로 밝혀졌다 (B u ll ock &

R u s s e l l , 19 84 ; C a r on , C a r on &

M a cL e a n , 19 8 8 ; W a l d en & F ie ld ,

19 8 2 ) . 또한 몇몇 기본 정서들은 3세 경

이면 비교적 정확하게 변별된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 (F i e ld & W a l d en , 19 8 2 ) .

M ich a l s on과 L ew i s ( 19 8 5 )는 아동의

정서 단어의 이해도 발달순서가 있으며

이 순서는 표정의 변별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그들은 2 - 5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어휘의 이해를

실험했는데 , 아동에게 표정사진을 보여주

고 정서단어와 맞는 얼굴을 지목하도록



했다 . 2세는 슬픔과 기쁨만 어휘에 맞

는 사진을 약간 지목했을 뿐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정서범주에서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 , 5세는 거의 모든 피험자

가 기쁨 , 슬픔 , 분노에 맞는 사진을 정

확히 지목했으며 , 놀람에 맞는 사진을

지목한 피험자는 4 0 %이하였다 .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처음으로 획득된 어휘

(la b e l )이며 , 그 다음이 분노 , 놀람의 순

서로 나타났다 . 이것은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적 변별 시 나타나는 순서와 일치하

는 결과로 , 정서적 어휘가 표정변별 순서

와 같다는 사실은 정서변별에 일정한 발

달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연구

결과이다 .

그렇다면 , 아동은 얼굴표정을 통해 어

떻게 정서범주를 발달시킬까? B u ll ock

( 19 8 4 , 19 8 5 ) 등은 3세 , 4세 , 5세 , 대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범주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 그들은 피험자에게 10

장의 사진을 제시한 후 , - -한 사람은 어

디 있니? 라고 질문한 후 , 각 정서단어마

다 정답으로 선택한 정서범주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 . 그 결과 , 아동

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서영역을 구조화

시켰는데 , 아직 대부분의 정서단어의 사

용에 미숙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쾌-불쾌

(p l e a s u r e- u n p le a su r e )와 각성-침체

(a r ou s a l- s l e ep n e s s )의 두 차원에 근거

해서 정서범주를 형성했다 . 따라서 두 차

원에서 유사한 위치에 있는 표정은 비슷

하게 다뤄지며 인접한 정서들은 아직 세

부적인 범주로 나뉘지 않았으므로 혼동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 따라서 기쁨은 인

접한 정서인 놀람이나 흥분과 혼동되었으

며 슬픔은 분노와 혼동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는 아동의 부정확한 정서판단

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서상

태와 다른 것이 서로 영향을 주는 체계적

인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 아동의 체계적인 오류는 몇몇 다른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였다 (D en h a m

& C ou ch ou d , 19 9 0 ; F e l lm a n , e t

a l . , 19 8 3 ) .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아

동이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단서 중 얼굴표정을 기초로 하여 서

양에서 수행되어진 얼굴 표정의 해석 및

표정 변별 시 나타나는 정서범주별 발달

순서가 우리 나라 3 , 4 , 5세 아동들에게

도 문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선행연구

(F i e ld & W a l d en , 19 9 2 )를 바탕으로

얼굴표정 중 계속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

어온 기쁨 , 슬픔 , 놀람 , 분노의 4정서범주

를 이용해 연령과 정서강도에 따른 변별

력을 비교하였고 , Bu ll ock ( 19 84 , 19 8 5 )

결과를 토대로 정서변별 시 우리 나라 아

동이 범한 오류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

방 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연령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

정서범주와 강도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

3 (연령)×4 (정서범주)×2 (강도)의 혼합

설계를 하였다 .

연구대상

정서변별의 발달차이를 보기 위해 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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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 5세의 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

아동들은 서울시에 소재한 H유치원에서

3세 17명 , 4세 3 0명 , 5세 3 0명과 D어

린이집에서 3세 13명을 무선으로 표집

하였다 . 총 9 0명 (남아 4 5명 , 여아 4 5명)

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

실험도구

얼굴을 통한 정서변별을 실험한 선행연

구들은 모두 서양에서 수행된 것이었으므

로 , 사진의 모델이 모두 서양인이어서 우

리 나라 아동에게 직접 사용하기에는 문

제가 있었으며 또한 비교적 높은 강도의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뿐 이었다 . 이

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E k m a n ( 19 7 2 )이

제시한 각 정서의 얼굴표정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도구를 다음과 같

은 단계로 제작하였으며 , 모델의 성 (性 )

이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선행연구와 같이 여성으로 통일하였

다 (B u ll ock & R u s s e ll , 19 84 ) .

먼저 , E k m a n ( 19 7 2 )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성인 여자 12명에게 기쁨 , 슬픔 , 분

노 , 놀람의 표정을 취해보라고 지시하여

4가지 정서에 대해 4 8장의 컬러사진을

얻었다 . 이렇게 제작된 사진은 아동학 전

공생 2 0명에 의해 각각의 표정이 나타내

는 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

평정된 결과에 의해 각 사진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구해졌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각 정서마다 강도가 강한 것과 강도가 약

한 것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각각의 정

서마다 2장씩 총 8장의 사진을 선택하였

다 . 선택된 사진의 크기는 8 cm×8 cm로

제작되었다 .

실험절차

1) 예비실험

본 실험에 사용될 정서변별과제가 실험

대상 연령에 적합한 지와 실험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

하였다 . 예비실험은 19 9 5년 6월 2 4일에

서 3 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3

세 , 4세 , 5세 각각 9명과 6세 5명을 대

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

1차 예비실험은 3세 , 4세 5세 , 6세 각

각 5명씩 총 2 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이때 사용된 실험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얼굴표정 사진으로써 성인 (여성)

모델의 얼굴표정 8장과 아동 (여아 )모델의

얼굴표정 8장의 두 세트였다 . 1차 예비실

험의 목표는 어느 세트가 아동의 정서변

별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

아동에게 얼굴사진을 한 장씩 제시한

후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했다 . 대부분의

아동들은 아동모델보다는 성인모델을 더

정확히 변별하였으므로 성인사진을 정서

변별도구로 선택하였다 . 이 실험도중 3세

아동의 경우 적절한 어휘선택을 하지 못

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실험도

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었다 . 따라서 3세의 언어적 제약을 고려

하여 반응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 이

반응판은 4가지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표

정을 지름 2 .5 cm의 원안에 단순화한 선

그림이었다 . 한편 6세의 경우 천장 효과

(ce i lin g effe ct )로 인해 피험자에서 제외

되었다 .

2차 예비실험의 목적은 1차 예비실험

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제작한 반



응판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으

므로 1차 실험에 참여했던 3세 아동 5명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1차 예비실험

에서와 같은 절차로 성인모델 사진만을

가지고 실시하되 , 사진이 나타내는 정서

를 구두반응대신 반응판에 있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지시했다 . 실험

결과 , 1차 실험에서 어려움을 보였던 3세

아동의 반응시간도 단축되고 오류의 빈도

도 줄어들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

지 않았다 .

3차 예비실험은 최종 선택된 도구의 적

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1 , 2차 때

와는 다른 3세 , 4세 , 5세 각각 4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미 선정된 8장의

사진으로 정서변별과제 8장을 제작해 자

극사진으로 이용했으며 , 반응판도 함께

제시했다 . 실험 결과 , 3세 , 4세 , 5세 아

동 모두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아 이

도구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

2 ) 본 실험

본 실험은 19 9 5년 7월 1 1일부터 1 5

일까지 본 연구자와 훈련을 거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명 및 아동학전공생 2명

에 의해 조용하고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실시되었으며 , 실험 관계자 이외의 사람

들은 출입이 통제되었다 .

아동이 실험실에 입실하면 5명의 실험자

에게 무선 할당되어 교사 1인이 아동 1인

을 대상으로 개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 먼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친밀감 (r a p p or t )을 형

성한 후 , 아동 앞에 반응판을 놓고 정서

변별과제 8장 중 한 장을 무선으로 뽑아

아동에게 제시하면서 자 이제부터 얼굴

사진을 보여줄 꺼 에요 .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반응판에서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 라고 지시했다 .

나머지 변별과제 7장도 같은 절차를 반복

하여 실시되었다 .

전체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3세는 약

10분 , 4세는 7분- 8분 , 5세는 약 5분이

었다 .

자료분석

1) 반응측정

아동들이 하나의 정서사진에 대하여 정

확한 정서변별 반응을 하였을 경우에는 1

점을 , 반대로 정서변별에 실패한 반응에

는 0점을 주었다 . 따라서 , 각각 조건에서

아동의 반응에 대하여 0점에서 1점 사이

의 점수가 주어졌다 .

2 ) 통계적 분석방법

정서변별력이 연령 , 정서적 범주 , 정서

의 강도에 따라 어떤 발달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연령은 피험자 간 변인으

로 , 정서범주와 강도는 피험자 내 변인으

로 하여 3 (연령)×4 (정서범주)×2 (강도)

의 AN OVA를 실시하였으며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결과가 나타난 경우에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아동의 연령 , 정서범주 및 정서강도에

따라 아동의 정서변별력에는 어떤 발달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1에 제시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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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

변별력은 증가하였고 , 정서범주에 따른

변별력의 차이가 있었으며 , 모든 정서범

주에서 정서적 강도가 강한 조건이 약한

조건보다 변별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이러한 경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AN 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표 1 . 연령, 정서범주, 정서강도별 정서변별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서범주

기쁨 슬픔 놀람 분노 전체

연령 정서강도 M S D M S D M S D M S D M S D

3세

강 1.00 0.00 0.77 0.43 0.73 0.45 0.73 0.45 0.8 1 0.40

약 0.57 0.50 0.43 0.50 0.40 0.50 0.23 0.43 0.4 1 0.49

전체 0.78 0.42 0.60 0.49 0.57 0.50 0.48 0.50 0.6 1 0.49

4세

강 0.97 0.18 0.93 0.25 0.90 0.31 0.73 0.45 0.88 0.32

약 0.90 0.31 0.60 0.50 0.63 0.49 0.33 0.48 0.62 0.49

전체 0.93 0.25 0.77 0.43 0.77 0.43 0.53 0.50 0.75 0.43

5세

강 1.00 0.00 1.00 0.00 0.97 0.18 0.97 0.18 0.98 0.13

약 1.00 0.00 0.93 0.25 0.93 0.25 0.73 0.45 0.90 0.30

전체 1.00 0.00 0.97 0.18 0.95 0.22 0.85 0.36 0.94 0.23

전체 0.91 0.29 0.78 0.42 0.76 0.43 0.62 0.49 0.77 0.42

표 2 . 연령, 정서범주, 정서강도에 따른 정서변별에 대한 ANOVA결과표

변량원 df SS MS F

연령(A) 2 13.43 6.72 27.67** *

S (A) 87 21.12 0.24

정서범주(B) 3 7.26 2.42 21.22** *

A*B 6 1.24 0.21 1.82

B*S (A) 261 29.75 0.11

정서강도(C) 1 11.25 11.25 98.20 ** *

A*C 2 3.03 1.52 13.24 ** *

C*S (A) 87 9.97 0.11

B*C 3 1.12 0.37 3.23*

A*B*C 6 0.60 0.10 0.87

B*C*S (A) 261 30.03 0.12

전체 7 19 128 .8 0

*** P < .00 1 * P < .05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변별력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

변별력은 연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F (2 , 8 7 ) = 2 7 .6 7 , p <.0 0 1) . 연령의

주 효과에 대한 사후 T u k ey 검증 결과 ,

3세와 4세 (p <.0 5 ) , 4세와 5세 (p <.0 5 ) ,

3세와 5세 (p <.0 5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 즉 , 5세 (평균 = 0 .94 ) > 4세

(0 . 7 5 ) > 3세 (0 .6 1) 순으로 정서변별력

의 연령차이가 유의하였다 . 이러한 결과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변별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2. 정서범주에 따른 아동의 정서변별력

표 2에서는 정서범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 (3 ,2 6 1) = 2 1 .2 2 , p <.0 0 1) ,

정서범주의 효과에 대한 사후 Tu k ey 검

증 결과 , 기쁨 (평균 = 0 .9 1)이 다른 모든

정서범주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가

있었고 (p <.0 5 ) , 슬픔 (0 . 7 8 )과 놀람

(0 . 7 6 )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

슬픔이나 놀람이 분노 (0 .6 1)보다 높은

정서변별력을 보였다 (p <.0 5 ) . (놓은 (평균

= 0 .9 1) .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서는 다

른 정서범주보다 변별이 용이하여 정서범

주별로 아동의 변별력이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 즉 , 4

가지 정서범주 중 기쁨이 가장 변별이 용

이하고 다음이 슬픔과 놀람이었으며 분노

가 변별하기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

내고 있어서 변별력은 기쁨<슬픔 =놀람<

분노의 순 임을 나타내고 있다 .

3 . 정서강도에 따른 아동의 정서변별력

<그림 1> 정서강도별연령에따른정서변별력

정서강도는 연령과 정서범주 각각에 대

하여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 정

서강도와 연령간의 상호작용 (F (2 ,8 7 ) =

13 .24 , p <.0 0 1 )은 정서강도가 강한 조

표 3 . 정서강도와 연령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표

변량원 d f SS MS F

연령at강도(강) 2 7.40 3.70 3.8 1*

연령at강도(약) 2 58.46 29.23 30.13* * *

오차 87 84.47 0.97

강도at3세 1 38.40 38.40 83.48* * *

강도at4세 1 17.07 17.07 37.11* * *

강도at5세 1 1.67 1.67 3.63

오차 87 39.87 0.46

*** p < .0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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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약한 조건보다 정서변별이 용이하기

는 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강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 다음의 그림 1에서는 연

령별로 정서강도에 따른 정서변별력의 차

이를 알아보았고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는 표 3과 같이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

시하였다 .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 두 가지 강도

조건 모두에서 연령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이에 대한 사후 T u k e y 검증결과 , 강한

정서에서는 5세 연령은 다른 두 연령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으나 (p <.0 5 ) ,

4세와 3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반면 , 약한 정서에서는 3 연령조건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여 (p <.0 5 ) 5세> 4세>

3세 순으로 높은 정서변별력을 보였다 .

각 연령 내에서 강한 정서와 약한 정서의

변별차이를 보면 , 3세와 4세 아동은 강한

정서에서 유의하게 높은 변별력을 보였으

나 , 5세 아동은 정서 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정서강도와 정서범주간의 상호작용효과

(F (3 ,2 6 1) = 3 .2 3 , p <.0 5 )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 2와 표 4에서 자세히 알아

보았다 .

<그림 2> 정서강도별정서범주에따른정서변별력

그림 2와 표4에서와 같이 , 모든 정서범

주 조건에서 강한 정서와 약한 정서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 모든 정서

범주에서 강한 정서가 제시되었을 때 약

한 정서를 제시하였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정서변별반응을 하였다 .

각각의 정서 강도 조건에서 정서 범주

간의 차이도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 이

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표 4 . 정서강도와 연령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표

변량원 df SS MS F

강도 at 기쁨 1 1.25 1.25 8.56* *

강도 at 슬픔 1 2.69 2.69 18.40 ** *

강도 at 놀람 1 2.0 1 2.0 1 13.73** *

강도 at 분노 1 6.42 6.42 43.96** *

오차 89 13.00 0.15

정서범주at강도(약) 3 1.50 0.50 4.30* *

정서범주at강도(강) 3 6.88 2.29 19.74 ** *

오차 267 30.99 0.12

*** p < .001 ** p < .01



T u k ey 검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 강

한 정서 조건에서는 기쁨이 놀람이나 분

노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정서 변별력을

보일 수 있었으나 (p <.0 5 ) , 기쁨과 슬픔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 슬픔 , 놀람 ,

분노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쁨a ,

슬픔a b , 놀람b , 분노b ) . 반면 , 약한 정서

조건에서는 기쁨이 다른 모든 정서 조건

보다 높은 변별력을 보였고 (p >.0 5 ) , 슬픔

과 놀람이 분노보다 높은 변별력을 보였

으나 (p <.0 5 ) , 슬픔과 놀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 약한 정서 조건

에서는 기쁨> 슬픔 , 놀람> 분노의 순으로

정서 변별력의 차이를 보였다 .

한편 , 정서변별 시 아동이 범한 오류를

정서범주별로 나누어 어떤 오류를 범하였

는지 그 오류의 빈도를 나타내어 비교해

본 결과 , 아동이 정서변별 시에 범한 오

류에는 일관된 특징이 있음이 발견되었

다 . 다음의 표 5에는 아동이 범한 오류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

표 5를 보면 , 아동이 기쁨의 정서를 변

별할 때 범하는 오류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나 , 기쁨을 놀람으로 혼동하

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 반면 , 아동이 슬

픔의 정서를 변별할 때 범하는 오류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χ

2 = 6 .8 7 , p <.0 5 ) , 아동은 슬픔을 분노와

혼동하였다 . 또한 분노를 변별할 때 범하

는 오류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2 = 24 .8 8 , p <.0 0 1) . 즉 분노를 슬픔

으로 혼동하여서 슬픔과 분노간에는 서로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 놀람의 정서를

변별할 때 범하는 오류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χ2 = 2 6 .8 6 , p <.0 0 1)

기쁨의 범주와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논 의

표 5 . 각 정서범주별 오류의 분포

정서
오류의 범주

연령 기쁨 슬픔 놀람 분노 전체 χ2

기쁨

3 3 7 3 16
4 1 3 4
5
전체 4 10 14 5.06

슬픔

3 4 7 10 2 1
4 2 4 7 13
5 1 2 3
전체 6 12 19 37 6.87*

놀람

3 16 5 5 26
4 10 1 3 14
5 2 3
전체 26 8 8 42 26.86* **

분노

3 4 18 6 28
4 4 13 8 25
5 2 9 11
전체 10 40 14 64 24.88* **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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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이 타인의 얼굴을 통하

여 정서를 변별할 때 , 아동의 연령 , 정서

범주 및 강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하여 알 아 보고자 하였다 . 본 연

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변별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 정서변별

력은 모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

며 이 같은 결과는 3세 , 4세 , 5세 각각의

연령사이에 정서변별력이 급격히 발달한

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동안 아동의 얼

굴표정을 해석하는 능력은 발달변화를 보

인다는 선행연구 (B u l lock & R u s s e ll ,

19 8 5 , ; W a ld en & F i e ld , 19 8 2 )와 일

치한다 . 즉 대부분의 2 , 3세 아동은 타인

의 기쁨의 정서만을 범주화할 수 있어 정

서변별력이 낮은데 비해 (S m il ey &

H u t t en loch er , 19 7 6 ) , 3 , 4세 사이에

여러 정서범주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향

상되어 (D en h a m & C ou ch ou d , 19 9 0 ) ,

5 , 6세가 되면 여러 가지 기본 정서에 대

해 문화 보편적으로 성인과 같은 변별력

을 지니게 된다는 선행연구 (L ew is ,

19 8 9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둘째 , 얼굴을 통한 정서변별력은 정서

범주별로 차이가 있었다 . 기쁨이 가장 먼

저 쉽게 변별되며 그 다음이 슬픔과 놀람

이었고 가장 변별이 어려운 정서범주는

분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연구결

과는 아동의 정서변별력은 정서범주에 따

라 다르며 어떤 정서는 변별이 더욱 용이

하여 쉽게 변별되는 반면 어떤 정서는 변

별이 더욱 어려워 정서변별의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 일반적으로 정적정

서가 부적정서보다 변별이 용이하다는 선

행연구 (C a r on , C a r on & M a cL e a n ,

19 8 8 ; D en h a m & C ou ch ou d , 19 9 0 ;

F e llm a n e t a l , 19 8 3 ; H a r r ig a n ,

19 8 4 ; M ich a ls on & L ew i s , 19 8 5 ;

W a ld en & F i e ld , 19 8 2 )와 일치한다 .

그러나 ,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범주에

따라 정서변별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에

서는 선행연구 (F ie l d & W a l d en ,

19 8 2 ; H a r r ig a n , 19 84 )와 일치하였으

나 , 그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

즉 선행연구들은 기쁨이 가장 변별이 용

이하며 , 그 다음이 슬픔 , 분노의 순서이

며 놀람이 가장 변별되기 어려운 범주라

고 한데 반해 본 연구결과는 기쁨이 가장

변별되기 쉽고 그 다음이 슬픔과 놀람이

며 가장 어려운 정서범주는 분노로 나타

나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였다 . L ew i s

( 19 8 9 )는 미국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각본 (s cr ip t )연구를 실시하여 미

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공격적 각본

(s cr ip t )사용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 그는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같은

서양문화에서는 분노의 표정이 사회적으

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일본

과 같은 동양 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우리 나라가

일본과 같은 동양 권이므로 분노의 표정

을 자주 억제하고 표현하기를 꺼릴 수 있

는 가능성이 있고 이 차이가 선행연구와

변별력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시사

하고 있다 .

셋째 , 정서의 강도가 강할수록 얼굴표

정에 대한 정서변별력은 증가하였으며 ,

정서강도와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

즉 , 3세와 4세의 경우에는 정서강도가 강



한 것이 변별이 잘 되는 반면 5세가 되면

정서변별 시 정서강도가 크게 영향을 주

지 않았다 . 이 같은 사실은 5세에 이르면

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변별력

이 크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정서강도와 정서 범주

간에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 강한

정서에서는 기쁨 이외의 다른 정서범주간

의 변별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반

하여 약한 정서에서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놀람도 분노보다 더 높게 변별될

수 있었다 . 이는 강한 정서에서는 정서변

별이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양분되어 지각될 가능성이 크나 , 약한 정

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정

서간에도 지각적 변별이 더 분명하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 다시

말하면 ,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는 강한 정

서적 자극이 오히려 정서적 변별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넷째 , 정서변별 시 아동이 범한 오류에

는 특징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 즉 오류가

가장 적었던 기쁨의 경우 놀람으로 오인

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슬픔으로 서로 혼동하였고 놀람도

기쁨으로 혼동하기 쉬웠다 .

이처럼 특정한 정서끼리 혼동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아동이

얼굴표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쾌-불

쾌의 차원과 각성-침체의 두 차원에 근거

하여 변별을 하며 따라서 정적정서와 부

적정서간의 오류는 거의 없는 반면 각 차

원에서 인접한 정서는 서로 혼동되기 쉽

다는 것이다 . 이 주장에 의하면 분노 , 혐

오 , 슬픔은 서로 인접한 정서이며 기쁨 ,

흥분 , 놀람은 서로 인접한 정서이므로 빈

번히 혼동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B u ll ock & R u s s e l l , 19 84 , 19 8 5 ) .

또한 D en h a m과 C ou ch ou d ( 19 9 0 )에

의하면 , 슬픔과 분노가 혼동되는 이유는

아동이 분노보다는 슬픔의 표현이 사회적

으로 수용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 분노보다는 슬픔을 산출하거나 변별하

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세 번째 결과와 네 번째 결

과를 함께 고려할 때 , 정서 범주간의 혼

동은 정서의 강도가 강할수록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 우

리 나라 아동도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발달과정을 거치며 이른 시기에 정서

변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또

한 정서범주에 따라 변별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혼동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

다 . 이 같은 사실은 정서조절 , 정서통제 ,

정서적 표현력의 발달 등의 여러 정서연

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 얼굴표정을 통해 타인의 정서

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또래관

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로 볼

때 , 정서변별능력이 아동들의 사회적 적

응에 매우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 , W a ld e n과 F ie l d ( 19 9 0 )는

또래의 선호도와 변별력간의 상관을 연구

한 결과 타인의 정서변별을 잘 하는 유치

원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더 높다고 보

고했다 . 또한 E d w a r d s ( 19 84 )등은 8세

에서 1 1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

회적 지위와 얼굴표정 변별능력간의 관계

를 밝힌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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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6개의 기본적 정서표현 (기쁨 , 놀람 ,

두려움 , 분노 , 혐오 , 슬픔)을 더욱 잘 변

별하며 이들은 타인의 정서적 표정을 정

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에게 훨씬 인

기가 많다고 하였다 . 이것은 정서의 비언

어적 단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을 암시한 연구결과

였다 . 따라서 얼굴표정을 기초로 측정한

타인의 정서적 표정에 대한 아동의 민감

도는 아동의 발달상태를 판단하는데 대한

하나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

그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증진과

타인에 대한 인식도 (a w a r en e s s )를 높이

는데 유용할 것이다 . 또한 아동이 정서변

별 시에 범하는 오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어린 아동이 정서를 변별하고 해석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오류에 대한 성인의 이

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 아동이 얼굴표정을 통해 정서변별

력 발달시킨다면 아동에게 정서적 표현에

관한 정보를 관찰하고 부호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아동에

게 초기부터 정서적 표현을 자유로이 나타

내어 여러 가지 얼굴표정의 특성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B a la b a n , M . T . ( 19 9 5 ) . Affect iv e

In flu en ces on St a r t le in F iv e-

m on t h - old In fa n t s : R ea ct ion s

t o F a cia l E xp r es sion s of

E m ot ion . Ch ild D ev elop m en t ,

6 6 , 2 8- 3 6 .

B u ck , R . ( 19 7 5 ) . N on v e rb a l C om -

m u n ica t i on of Affe ct in

Ch i ld r e n . J ou rn a l of P er -

s on al it y an d S oci al P sy -

ch ol ogy , 3 1 , 6 64 - 6 5 3

Bu llock , M . , & Ru ssell , A . (1984 ) .

P r esch ool Ch ildr en ' s In t er -

pr et a t ion of F a cia l E xp r ession of

Em ot ion . In t ern at ion al J ou rn al

of B eh av ioral Dev elop m en t , 7 ,

19 3 - 2 14 .

Bu llock , M . , & Ru ss ell , A . ( 19 8 5) .

F u r t h er Ev id en ce on

P r esch ooler ' s In t er pr et a t ion of

F a cia l E xp r ess ion . In t ern at ion al

J ou rn al of B eh av ioral Dev elop -

m en t , 8 , 15- 3 8 .

C a m p b el l , R . , W a lk er , J . , &

B a r on - C oh en , S . ( 19 9 5 ) . T h e

D ev elop m en t a l of D iffe r en t i a l

U s e of In n e r a n d O u t er F a ce

F e a t u r e s in F a m ili a r fa ce

Id en t i fica t i on . J ou rn a l of

E x p er im en t al Ch il d P sy -

ch ol ogy , 5 9 , 19 6- 2 10 .

C a r on , A . J . , C a r on , R . F . , &

M a cL e a n , D .J . ( 19 8 8 ) . In fa n t

D is cr im in a t i on of N a t u r a l is t i c

E m ot ion a l E x p r e s s i on s : T h e

R ol e of F a ce a n d V oice . Ch il d

D ev e lop m en t , 5 9 , 6 04 - 6 16 .

C a r on , R . F . , C a r on , A . J . , &

M y er s , R . ( 19 8 2 ) . Ab s t r a ct i on

of In v a r ia n t F a ce E x p r e s s ion s

in In fa n cy . Ch il d D ev e lop -

m en t , 5 3 , 10 0 8- 10 15 .



D en h a m , S . A . , & Cou ch ou d , E .

A . ( 19 9 0 ) . You n g P r es ch ooler s '

U n d er s t a n d in g of E m ot i on .

Ch ild S t u d y J ou rn al , 2 0 (3 ) ,

1 7 1- 19 2 .

E d w a r d s , R . , M a n s t e a d , A . S . R .

& M cD on a l d , C . J . ( 19 8 4 ) .

T h e R el a t ion s h ip B et w e en

Ch ild r en ' s S oci om et r ic S t a t u s

a n d Ab ili t y t o R e cogn i ze

F a ci a l E x p r e s s i on of E m ot i on .

E u r op e an J ou rn al of S ocia l

P sy ch ol ogy , 14 (2 ) , 2 3 5- 2 3 8 .

E k m a n , P . ( 19 72 ) . U n iv er s a ls a n d

Cu lt u r a l Differ en ce in F a cia l

E xp r es s ion of E m ot ion . In J .

K . Cole (E d .) . N eb ra sk a

S y m p os iu m on M ot iv at ion ,

19 7 1 . Lin coln , N E : U n iv er s it y

of N eb r a s k a P r e s s .

E k m a n , P . , & O st er , H . ( 19 7 9 ) .

F a ci a l E x p r e s s i on of E m ot i on .

A n n u a l R ev i ew of P sy ch ol ogy ,

3 0 , 5 2 7- 5 54 .

E m de . R . N . , Kligm a n , D . H . , Reich ,

J . H . , & Wa d e , T . D . (19 78 ) .

E m ot ion a l E xpr es sion in

In fa n cy : In it ia l St u dies of

S ocia l Sign a lin g an d E m ergen t

Model . In T h e Dev elop m en t of

A ff ect (p p . 12 5- 14 8 ) . N ew Yor k :

P len u m P r ess .

F e llem a n , E . S . , B a r d en , R , C . ,

R os en b er g , L . , & M a s t e r s , J .

C . ( 19 8 3 ) . Ch ild r en ' s a n d

Ad u lt s ' R e cogn it ion of

Sp on t a n e ou s a n d P os e d

E m ot ion a l E x p r es s ion s in

You n g Ch ildr en . D ev elp m en t al

P sy ch ology , 19 (3 ) , 4 0 5- 4 13 .

F i e l d , T . M . & W a l d en , T . A . ,

( 19 8 2 ) . P r od u ct i on a n d

D is cr im in a t i on of F a ci a l

E xp r e s s i on s b y P r e s ch ool

Ch i ld r e n . Ch il d D ev e lop m en t ,

5 3 , 12 9 9 - 13 1 1 .

F i en m a n , J . A . , & F el d m a n , R .

S . ( 19 8 2 ) . D e cod in g Ch il d r en ' s

E xp r e s s i on of Affe ct . Ch il d

D ev e lop m en t , 5 3 , 7 10- 7 16 .

Hait t , S . W . , Camp os , J . J . , & Emde ,

R .N . (1979) . F a cia l P at t ern ing

an d Infan t Em ot ion al Expr ession :

Happin ess , Su rpr ise , a n d F ear .

Ch ild Dev elop m en t , 5 0 , 10 20-

103 5 .

H a r r ig a n , J . A . ( 19 8 4 ) . T h e E ffe ct

of T a s k Or d e r on Ch il d r en ' s

Id en t i fica t i on of F a ci a l

E xp r e s s i on s . M ot iv at i on a n d

E m ot ion , v ol 8 (2 ) . 15 7- 16 9 .

H ar r is , P . L . , & Sa arn i , C . (1989 ) .

Ch ildren 's Un derst an din g of

Em ot ion . Cambr idge : Cambr idge

U n iv e r s i t y P r e s s

Iz a r d , C . E . , & M a la t e s t a . ( 19 8 7 ) .

P er sp e ct iv e s on E m ot ion a l

D ev e lop m en t : D iffe r n t i a l

E m ot ion s on E m ot i on s T h e or y

of E a r ly D ev e lop m en t . In J .

D . O s ofsk y (E d .) , H a n d b ook of

In f a n t D ev e l op m en t (p p .4 94 -



얼굴표정을 통한 아동의 정서변별의 발달 9 1

5 54 ) . N ew Yor k : W ile y .

L a B a r b e r a , J . D . , I za r d , C . E . ,

Vi e t ze , D . , & P a r is i , S .

A . ( 19 7 6 ) . F ou r - a n d S ix-

M on t h - O l d In fa n t s ' V is u a l

R e sp on s e s t o J oy , An g er , a n d

N eu t r a l E x p r e s s i on s . C h ild

D ev e lop m en t , 4 7 , 5 3 5- 5 3 8 .

Lewis , M . (1989 ) . Cu lt ur al Differ en ce in

Children ' s Kn owledge of

Emot ion al Scr ipt s (pp .3 50- 374 ) .

Cambridge : Cambridge Univer sit y

P r e s s .

L ew is , M . , B r ook s , J . , & H a v i la n d ,

J . ( 19 7 8 ) . H e a r t s a n d F a ce s :

A S t u d y in t h e M e a su r em en t

of E m ot ion . In M . L ew is &

L . A . R os en b lu m (E d s . ) , T h e

D ev e lop m en t of A f f e ct (p p .7 7-

12 3 ) . N ew Yor k : P l en u m

P r e s s .

M ich a l s on , L . , & L ew i s , M . ( 19 8 5 ) .

W h a t D o C h ild r en K n ow

a b ou t E m ot i on s a n d W h en D o

T h ey Kn ow It ? . In M . L ew is

& C . S a a r n i (E d s . ) , T h e

S ocia li z a t i on of E m ot i on s

(p p . 1 1 7- 13 9 ) . N ew Y or k :

P l en u m P r e s s .

Nelson , C . A. (198 7) . Th e Recogn it ion

of F a cia l E x p r e s s i on in t h e

F ir s t T w o T e a r s of L ife :

M e ch a n i s m of D ev el op m e n t .

Ch ild D ev e l op m e n t , 5 8 ,

8 8 9- 9 0 9 .

N elson , C . , & Dolgin , K . (198 5 ) . Th e

Gen er a lized Dis cr im in a t ion of

F a cia l E xp r ession s b y S ev en -

Mon t h - Old In fa n t s . Ch ild

Dev elop m en t , 5 6 , 58- 6 1 .

Smiley , P . , & H u t t en loch er , J . (1989 ) .

You n g Ch ildr en ' s Acqu isit ion of

Em ot ion Con cept s . Ca mbr idge :

Cambr idge Un iver sit y P r ess .

W a ld en , T . A . & F i e l d , T .

M . ( 19 8 2 ) . D i s cr im in a t ion of

F a cia l E x p r e s s i on s b y

P r e s ch ool Ch il d r en . Ch ild

D ev e lop m en t , 5 3 , 13 12 - 13 19 .

Wa lden , T . A . & F ield , T . M . (1990 ) .

P r esch ool Ch ildr en ' s Socia l

Comp et en ce an d P r odu ct ion a n d

Discr im in a t ion of Affect iv e

Expr ession . Brit ish J ou rn al of

Dev elop m en t al Psy ch ology , 8 ,

6 5- 76 .

W a l lb ot t , H . G . , & S ch e r e r , K .

R . ( 1 9 8 8 ) . H ow U n iv e r s a l

a n d S p e ci fi c i s E m ot i on a l

E x p e r i e n ce ? E v id e n ce fr om

2 7 C ou n t r i e s on F iv e

C on t in e n t s . In K .R .S ch er er

(E d s . ) , F a ce t s of E m ot ion :

R e cen t R e s e ar ch . H il ls d a le ,

N J : E r lb a u m .

Young-Brown , G. , Rosenfeld , H . M., &

Horowit z, F . D. (1977) . Infant

Discriminat ion of Facial Expression .

Dev elopment al Psy ch ology , 4 8 ,

555- 562 .




	얼굴표정을 통한 아동의 정서변별의 발달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